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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와 질병의 차이

장애와 질병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
을 것 같습니다.
우리가 주로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질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주로 
장애라는 단어나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. 
왜냐면 질병이라는 단어는 병리학적인 상태, 즉, 유전적인 결함이나 스트레스, 균 등에 의
해 발생하는 신체적인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
이에 반해 장애는 장기간 지속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로 손상의 결과로 인하여 
정상적인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를 갖게 되는 것
을 의미합니다. 
이 두 가지 개념을 찾아보면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질병은 
조금 더 신체적이고 증상이 예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, 장애(여기서의 장애는 
신체적 장애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)는 전반적인 기능의 저하 혹은 신체적으로는 
정상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이러한 특징을 두고 봤을 때 과연 질병에 심리학적인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
엇이 있을 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, 학생이 예시로 작성한 스트레스 말고는 큰 영향을 
줄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유전적인 요인도 심리학적인 요인으로 본다면, 유전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얘기할 수도 있
을 것 같습니다.

심리적 요인

장애는 사실 너무나도 큰 범주이며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

나이, 성별, 부모와의 애착관계, 자존감, 자신감, 사회적 지지 등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
장애의 발생과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유전적인 결함이나 호르몬의 이상 등도 장애
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우리가 자주 듣는 우울증이라는 정신 장애도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, 
특정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
모두 생각해보았을 때 어떠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
쉽지 않을 것입니다.
학생이 조금 더 찾아보고 특정 장애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탐
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
